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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꿈이 무대에 오른다”
제47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개최

- 953팀 지원 87대1 경쟁률, 숨은 실력자 11팀 본선 진출
- 자동차정비사·중소기업 가장·50대 밴드... 삶을 노래한 무대

  퇴근 후 마이크를 든 노동자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꿈을 노래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제47회 근로자 가요제」본선 경연을 9일 오후 7시 여의도 KBS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올해로 47회를 맞았다. 올해는 총 953팀, 1,134명이 지원해 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1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실력을 겨룬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각자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무대로 
채워진다. 비닐봉투 제조업체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가장, 고향을 떠나 자동차정비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 여성 노동자, 
50대에 영화「보헤미안 랩소디」를 계기로 대학 시절 꿈이었던 록 밴드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한 직장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노동자의 삶이 음악으로 표현된다.



  근로자 가요제는 참가자들의 수준 높은 실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본선 역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완성도 높은 무대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행사의 취지를 반영한 ‘특별상’을 신설해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의 삶과 현장을 조명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가요제는 KBS 이재성, 박소현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가수 김조한, 
김경호, 뮤지컬배우 홍지민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홍지민, 자두, 
송가인, 박서진, 라포엠 등 초대 가수들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본선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되며, 대상(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경연은 5월 1일 노동절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꿈과 열정을 잃지 
않은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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